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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용인서부소방서 개청 전 마지막 회의 
성황리에 마무리.. 수준 높은 소방서비스 기대

-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방 안전복지가 한층 더 성장할 것
창 1대

△ 용인소방서 마지막 월간업무회의 후 단체 기념사진(용인소방서 제공)

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는 24일 용인서부소방서가 개청하기 전 마지막 월간

업무회의를 진행했다. 특히 6월 용인서부소방서 개청를 앞두고 용인소방서로



서 진행되는 마지막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번 회의는 6월에 있을 용인서부소방서 개청식과 지난 2월 안전문화살롱 정기

회의에서 안기승 용인소방서장의 제안으로 시행된 아파트 화재 시 인명피해 저

감을 위한 피난설비 보급이 100%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 등 용인시민에

게 제공되는 소방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용인소방서는 1995년 12월 개청 후 용인시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화, 각

종 재난 현장 및 소방 행정민원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2018년부터 용인서

부소방서 개청을 추진해 왔으며 많은 노력을 들인 끝에 6월 드디어 개청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용인서부소방서의 개청으로 더욱 수준 높은 소방서비

스를 용인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용인소방서는 전국 최대 규모의 소방력을 자랑했다. 또한 출동건수 7만 

3,000여건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는 1,820명

으로 용인특례시 109만명의 안전지킴이로서 노력해왔다. 

안기승 용인소방서장은 “그동안 수많은 출동과 민원에 묵묵히 맡은 임무를 수

행해 준 용인소방서 모든 소방대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용인서부소

방서의 개청으로 용인시민들에게 앞으로도 더욱 수준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